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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와 노인과의 연결 경험에 대해 포커스 그룹
면담을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면담은 3개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19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022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행하여 질적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모든 면담은 녹음되어 전사되고 성찰적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되
었다. 자료분석을 통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의미있는 상호작용하기,” “능숙한 소통능력으로 의미있는 돌봄 관계
맺기,” “COVID-19 초기의 돌봄환경 변화와 몰이해 감당하기,” “COVID-19 감염확산으로 인한 돌봄환경 변화 감당하
기”의 네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COVID-19 대유행 기간에도 요양시설 노인과의 
연결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여 일정수준의 돌봄 성과를 성취했음이 확인되었다. 도전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끈기있게 노력하는 돌봄인력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조직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실천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experiences of direct caregivers in connecting with nursing home 
resi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certified nurse assistants (n=19) working at three nursing homes in South Korea.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February 2022 to March 2023, and recorded, transcribed, and analyzed
using the reflexive thematic analysis method. Four themes emerged from the data: "Utilizing non-verbal 
communication for facilitating meaningful interactions," "Establishing profound caring relationship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Adapting amidst initial COVID-19 challenges and 
misunderstandings," and "Dealing with changes in the care environment due to spread of the COVID-19
infection". The research findings confirm that caregivers made persistent efforts to establish connections 
with nursing home residents even amidst the COVID-19 pandemic, resulting in a certain level of 
caregiving achievement. Despite the challenging circumstances, it is crucial to acknowledge the 
dedication of the caregivers who consistently strive to deliver uninterrupted care and ensure sustainable 
care practices through systematic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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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의료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기대수명 연
장,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노
인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7.5%로, 2025년에는 20.6%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4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우리나라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부담을 줄이기 위
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이래 노인장
기요양기관의 수는 2021년 4,132개소로 증가하였고, 시
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도 2010년 34,822명에서 
2021년 81,04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2].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낙상, 응급상황, 학대 
등과 같은 돌봄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
제 국가 차원에서 대응이 요구되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3,4].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발병과 진행, 배우자
의 죽음 등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세대다. 이들에게 삶의 
터전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
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5]. 
가족의 권유로 요양시설로 입소한 노인들은 외로움과 우
울 등의 심리적, 정서적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결성 강화의 중요성
이 강조된다[6]. 노인들은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이
며, 요양시설에서의 생활은 친밀한 관계가 부족한 문제
를 안고 있다. 따라서, 가족 면회를 넘어서 감정적 상호
작용이 가능한 긍정적인 관계 형성, 즉 연결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7].

연결성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 빈도나 관계에 기반하여 
자신과 타인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감각이
다[6,8].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돌봄 인력과의 
연결성을 느끼고 친밀감을 경험할수록, 그들의 정신건강, 
웰빙 및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7]. 또한, 
돌봄 인력과 노인 사이의 연결성이 높을 경우, 노인들이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이상행동반응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9]. 돌봄 인력이 신규 입소한 노
인들과 접촉하고 관계 중심의 친밀한 연결을 형성하면, 
노인들의 요양시설 적응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연결성을 구축하여 거주노인들에게 관계중심돌봄을 제공
하게 되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영향요인으
로 보고되었다[10]. 요양시설 거주노인들과 돌봄제공자

인 요양보호사와의 연결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주요 요
소는 대화를 통한 긍정적 경험, 신뢰 구축 및 원활한 문
제해결방법의 공유를 들 수 있다[11]. 

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노인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12,13].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여 거주 노인과 가장 많은 접촉을 유지하며, COVID-19 
대유행 기간에도 노인들과의 접촉을 계속했던 돌봄 인력
이었다[14].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감염 위험과 취약
성 때문에 외출이 제한되었으며 가족 면회나 자원봉사자
와의 접촉도 금지되었고, 요양보호사의 업무 강도가 크
게 늘어났다. 또한, COVID-19로 인해 기존의 활동 프
로그램이 취소되고 엄격한 방역 격리가 이루어지면서 노
인들의 인지기능과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
다[15]. 현재 COVID-19 대유행이 잦아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 거주 노인들과 요양보호사들은 여전
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제한된 수의 가족들만
이 면회를 허용받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로는, 치매노인과의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둔 상호작용 탐
색[16], 그리고 노인과의 상호작용 측정[17] 등을 다루었
지만, COVID-19 대유행 기간 노인과 요양보호사 사이
의 연결성과 상호작용 경험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
다. 이에 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과 직접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의 연결성과 상호작용 경험을 더욱 체계적
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특정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
각과 인식을 확인하고, 주제와 관련된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이다[18].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토론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관심 주제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보
호사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COVID-19 대
유행 기간의 경험과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과의 상호작
용과 연결 경험을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결성을 증
진하는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OVID-19 대유행 가운데 노인 돌봄을 실

천한 요양보호사의 노인과의 연결 경험을 탐색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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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면담을 활용한 질적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포커스 그룹 면담의 참여자들은 COVID-19 대유행을 

경험하였고, 현재 3개의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 중인 요
양보호사들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속한 장기요양시설
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2교대로 근무하며, 본 연구에는 
이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요양보호사들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에는 그룹당 4-5
명, 총 4그룹으로 구성하여 총 19명의 요양보호사가 참
여하였다.

2.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COVID-19 유행과 재유행을 
고려하여 포커스 그룹 면담을 조정하여 진행하였다. 3개
의 장기요양시설 기관장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
고 동의를 받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요양보호사들
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이 이루
어진 장소는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
들이 근무하는 장기요양시설의 프로그램실에서 이루어
졌다. 

각 그룹 면담은 최소 52분에서 76분 사이로 소요되었
으며, 총 면담 시간은 260분에 달하였다. 질문 항목은 포
커스 그룹 연구 방법[19]의 절차에 따라 연구자들이 공동
으로 마련하였으며 장기요양시설 기관장과 사회복지사, 
10년 경력의 요양보호사에게 질문 항목에 대해 의견을 
구하였다. 도입질문으로는 “COVID-19 시기 동안의 경
험과 느꼈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를 
제시하였다. 주요질문으로는 “노인과 연결되었다고 느꼈
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와 
“노인과의 연결성이 끊어졌다고 느꼈던 경험에 대해 설
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셨나
요?”를 하였다. 마무리 질문으로는 “COVID-19 대유행
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더라도 노인과의 연결성을 유지하
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이
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를 제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참여자 4-5명과 연구자 2-3명이 
원탁에 앉아 진행하였다. 면담 과정은 태블릿 PC를 탁자 
위에 배치하여 전체 과정을 녹음하였다. 면담 시작 전에 
참여자 각각에게는 번호를 부여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

으며,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분
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특정 참여자의 의견이 지나치
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였고, 각 질문에 대해 참여자 
모두가 순서대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 
중에 기억이 나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마지막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질적연구 경험이 많으며, 대학원
에서 질적연구 과목을 강의한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공
동연구자는 대학원에서 질적연구 수업을 수강하였으며, 
질적연구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여러차례 학회지에 
게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4 자료 분석
면담이 종료된 후, 당시의 내용과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해 그날의 녹음 내용을 즉시 전사하였으며, 내용적 포
화를 확인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참여자의 언어 표현을 
그대로 담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전사된 자료는 Braun
과 Clarke[20]가 제안한 성찰적 주제분석 방법을 적용하
여 MAX-QDA (Ver. 2022) 자료분석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전사본과 현장노트를 여러 번 읽고 이해한 
후,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절에 대해 개방 코딩을 진행하
였다. 초기 테마를 생성한 후, 유사한 이름들을 통합하
고, 자료 속에서 관련된 상황을 재검토하였다. 개방 코딩 
주제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자료를 재구성
하고, 이를 통해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 후, 하위 주
제들을 비교분석하여 범주화하고, 주제를 도출하였다
[20,21]. 네 명의 연구자가 2차 단계에서 분석한 구조들
을 지속적으로 분류하고 통합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귀납적으로 요약된 범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전사된 자료 원본을 다시 검
토하여 최종적으로 내용을 재조정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3개의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

고 있는 요양보호사들로, 요양시설장에게 먼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 후 요양보호사들에게 참여 의
사를 확인하였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서면으로 연구의 목
적과 방법을 알리고, 연구 참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
간을 제공하여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 의
사를 밝힌 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을 진행하였다. 면담 
진행을 앞두고 이틀 전에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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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설명서와 질문지를 참여자들에게 전송하여 참여자들
이 사전에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면담 당일에는 연
구자가 직접 장기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연구 참여자들에
게 연구 배경과 목적, 익명성 및 비밀 유지, 면담 중 참여 
중지나 철회 요청이 가능함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면담을 진행하
였으며 면담의 내용이 전부 녹음될 것이며 이 녹음된 내
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한 뒤 폐기될 것임을 알리는 등 철저한 개인 정보 보
호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든 설
명을 듣고 이해한 뒤 참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
였으며,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윤리와 절차에 맞춰 진
행하였다. 연구자들은 면담 후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사
례를 제공하였다.

2.6 연구의 엄격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Guba와 Lincoln[22]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방법에 따라, 사실적 가
치(truth-value), 일관성(consistency), 적용가능성
(applicability), 중립성(neutrality)의 기준을 적용하
였다. 먼저,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COVID-19 
대유행 시기에 장기요양시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
고 현재까지도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면담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내용
을 연구자가 정확히 기록하고 요약한 후, 이를 참여자
에게 다시 확인하는 member checking 절차를 수행
하였다. 또한, 면담 중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여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Braun과 Clarke의 주제분석 방
법[20]을 철저히 준수하며 적용한 과정을 상세히 기록
하였다. 더불어, 연구과정의 각 단계에 대한 내용을 상
세히 기술하고, 최종 자료 분석 결과에서는 연구 참여
자들의 직접적인 발언을 적절하게 인용하였다. 또한, 
적용가능성 확보를 위해, 포커스 그룹 면담에 앞서 수
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
하고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중립성을 확보하
기 위해 네 명의 연구자가 연구 전 과정에서 가치 중립
적인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면담 중 현장노트와 전사자
료를 통해 도출된 모든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합의와 
논의를 거치고, 개별 연구자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 피드백을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 19명은 모두 여성으로 대부분 50대와 60
대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은 짧
게는 2년에서 길게는 22년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o Age Years as a nursing 
home staff Education level

1 60s 4.5 years College
2 50s 3 years High school
3 60s 4 years Middle school
4 60s 8 years Middle school
5 60s 2.5 years College
6 60s 5.5 years Middle school
7 40s 2 years College
8 60s 9.5 years High school
9 50s 9 years High school
10 50s 13 years College
11 60s 22 years College
12 50s 15.1 years College
13 50s 8 years High school
14 50s 20 years College
15 50s 19 years College
16 50s 17 years Middle school
17 50s 11 years Middle school
18 50s 10.5 years High school
19 50s 10 years College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도출된 COVID-19를 경험한 요
양시설 돌봄 인력과 노인과의 연결 경험 탐색에 대한 면
담을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와 10개의 주제모음이 도출
되었다(Table 2).

3.1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의미있는 상호작용하기
참여자들은 COVID-19 이전처럼 방역상황에서도 노

인들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위해 비언어적 의사소통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된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맞춰 돌봄을 제공하였으며, 노인
들과의 관계에서 신체적 상호작용과 친밀감을 구축하였
다. 눈맞춤이나 노인들의 미묘한 표정이나 기분 변화를 
알아채고 노인을 이해하고 안심시키는 데 주목하였다. 
또한, 노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친밀함을 활용
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감정 변화에 능숙하게 대응하여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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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rsing home caregivers’ experience of connecting with residents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Theme Subtheme

Utilizing non-verbal communication for facilitating meaningful interactions
Reading nonverbal cues and body language

Providing reassurance through intimacy
Understanding intuitively needs

Establishing profound caring relationship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Considering as another member of my family

Challenging care for residents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cognitive and emotional changes

Understanding hearts through deepened relationships
Adapting amidst initial COVID-19 challenges and misunderstandings

Providing care while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Helping residents understand the COVID-19 situation

Lack of understanding from family
Dealing with changes in the care environment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infection

Caring for residents infected with COVID-19
Addressing cognitive decline and emotional change

Handling blame and responsibility during a pandemic

3.1.1 눈빛과 몸짓의 언어 읽기
어르신이 발을 치고 있거나 불편해 하시는 표정을 보면
서 ‘양말이 필요하신가 보다’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참
여자 1)

웬만하면 여기에 오래 있었으니깐 (어르신들이 뭘 원하
시는지) 눈치로 알 수 있는데, 누워 있는 와상 어르신들
의 요구사항은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처
음 출근하면 먼저 가서 얼굴 상태를 보고 눈빛 교환을 
한다. (참여자 12)

처음에는 빵, 물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어르신이랑 계속 
같이 지내면서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도 뭘 원하시는지 
알아차리게 되더라. (참여자 13)

3.1.2 친밀감을 통해 안심시킴
여기가 어르신들 살던 집에서 멀지 않거든요. 요양보호
사들이 어르신 자녀들과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안심시
켜드리면, 처음 입소해서 적응할 때 불안감을 많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참여자 5)

본인한테 관심을 가져줄수록 어르신들은 좋아하신다. 
그냥 손만 잡고 가는 보호사들한테는 아는 척을 잘 안 
한다. (참여자 9)

10년 전에 치매가 오신 어르신이 있는데, 창틀에서 뛰
어내리려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원래 계셨던 마을 이야

기를 꺼내면서 한동안 제가 조카라고 그러고 고모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깐 이상행동도 좀 좋아지시고,,, 그렇
게 달래기도 했었습니다. (참여자 11)

3.1.3 직관으로 요구를 알아챔
감으로 어르신이 컨디션이 나쁘구나, 평상시와 다르구
나를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르신과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죠. (참여자 2)

누워 있는 와상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은 우리가 알아차
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처음 출근하면 먼저 가서 (어르
신) 얼굴 상태를 본다. (참여자 10)

3.2 능숙한 소통능력으로 의미있는 돌봄 관계 맺기
참여자들은 노인에게 가족 같은 애정과 보살핌을 가지

고 접근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인과의 친밀하고 가족적
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참여자들
은 치매 노인의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와 이상행동에도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고, 긍정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이
러한 도전적인 상황을 관리하였다. 이런 방식은 의미있
는 돌봄 관계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였다. 참여자들은 도
전적인 돌봄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노인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었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과 더 깊고 의미 있
는 연결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참여자들
이 노인들과의 의미 있는 돌봄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크
게 기여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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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또 다른 내 가족으로 여기기
내가 여기서 일한 지 한 달 만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셨
다. 다음날이 여기 전체 목욕하는 날이었는데, 내가 여
기 일을 다 마치고 장례식장에 갔다. 우리 할머니는 비
록 떠났지만 대신에 여기 계시는 많은 할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 (참여자 11)

어르신들의 가족사를 아는 게 제일 빠른 것 같다. 그 가
족 중에 친구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깜빡깜빡 죽어요. 내
가 누구 친구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더 호응을 해
주시고, 잘 지내려고 하시는 것 같다. (참여자 12)

(때리고 꼬집는 행동 등 이상행동을 했다가도) 무슨 
말을 했다는 자체를 잊어버리시고 또 고맙다고 하고, 
잘한다고 하고, 밥 먹다가도 그렇게 많이 하신다. 그
런 걸 보면 치매가 심한 어르신이라도 그렇지 볼 때마
다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
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웃으며) 그렇게 합니다. 
(참여자 17)

3.2.2 도전적인 어르신 돌봄
우리는 대가리를 쥐어 뜯겼었다. 기저귀 간다고 하면 이
렇게 말아쥐고(손을 머리 안으로 넣어 돌려 머리채를 쥐
어 잡아 흔드는 몸짓을 취함) 쥐어뜯는다. 우리가 막는
다고 하면 어르신들 피부가 약하니깐 손이나 팔에 길이 
나가잖아요(상처가 난다는 뉘앙스). 그러니깐 우리는 어
떻게 못하고 그대로 당한다. 우리가 “아아아아” 소리를 
내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주 즐기듯이 이렇게 웃으면
서 놀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요양보호사, 간호사) 여
러 명이 와서 말리고 했다. (참여자 15)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이 침대 앞 바닥에다가 똥을 싸서 
손으로 여기에 좀 던지고, 또 저기에 좀 던지고 본인 손
을 보니깐 더럽잖아요? 그래서 본인 물병으로 손을 씻
고 있을 때 내가 발견했어요(웃음). 어르신이 “내 손이 
더러워서 손 씻으려고 했는데, 방이 왜 이렇게 더럽노?” 
하시더라. 똥을 던지고 아무리 욕을 해도 이쁘신 어르신
이다. (참여자 19)

3.2.3 인지 및 감정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어르신이 이상행동이 너무 심한데 우리가 계속 아들한
테 통화할 수 없으니깐, 아들 목소리 담긴 파일을 전체
로 공유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상행동이 나타나면 아들 
목소리도 들려주고. 그럼 좀 나아지고... (참여자 10)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엄마’라고도 부른다. 어르신이라
는 호칭을 쓰면 호응을 안해주실 때가 많다.... 그냥 손
도 못대게 하신다. 그때 엄마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반응
도 보여주시고, 협조도 해주신다. (참여자 13)

3.2.4 깊어진 관계로 마음을 알아차림
어느 방에 어르신은 언어 표현이 ‘X발’이라고 항상 하
시는 분이 있다. 제가 한 달 정도 이 방에 가면서 항상 
어르신한테 칭찬을 해드렸거든요. 이번 한 달 동안에 X
발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이 어르신
이 조금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어르신도 나랑 마음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간
식을 드리니깐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보고 먹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먹었다고 그러니깐 이제 웃으시더
라고요. 이 어르신이 잘 웃는 케이스가 아닌데, 요즘 많
이 웃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어르신께도 해드린 것에 
대한 보답이 오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15)

3.3 COVID-19 초기의 돌봄환경 변화와 몰이해 감당
   하기
참여자들은 COVID-19 유행 초기부터 감염원이 불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 가운, 모자, 심지어 D등급 보호복까지 착용
하며 노인들을 돌보았다고 밝혔다. 노인들에게 COVID-19
의 감염 위험을 인지시키고, 가족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
을 이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설명하고 노력했다고 하였
다. 참여자들은 노인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적
인 외출을 삼가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으나, 가
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이해를 얻지 못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겪었다고 언급하였다. 

3.3.1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돌봄
코로나 한창 심할 때는 의상, 모자, 비닐옷, 신발까지 다 
보호를 하고 우리가 안 걸렸어도 예방 차원에서 어르신
들한테 접촉을 아예 하지 않았다.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참여자 6)

작년 초반(2022년)에 어르신들 코로나 걸렸을 때는 (전
담병원 직원들이) 완전히 다 파견 나와서 여기(요양원)
서 수액을 달고 했었다. 코로나 전담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코로나 걸린 어르신들을 안 받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케어해야됬고, 그때는 레벨 D 
입고 어르신들 (돌)봤어요.. (참여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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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코로나를 이해시키려 노력함
어르신들한테 처음에는 ‘전염병이라서 못 만나니깐 잠
시만 기다리면... 이게 끝이 나면 만날 수 있습니다.’했
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왜 이 코로나가 안 끝나냐
고,,, 언제 끝나냐고.... 어르신들이 그러셨죠. (참여자 11)

어르신들이 코로나 그런걸 아예 모르시니깐.... 코로나 
자체가 아예 없는 병이었으니깐,,, 우리가 독감이라고 
전염병이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도왔다. (참
여자 12)

3.3.3 가족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함
외출도 마음대로 못했다. 근데 나중에 남편이나 애들이 
이해를 못 해주더라. 그 한 번 나가는 것도 안 되냐고 
(참여자 8)

사실 일반인들은 크게 타격이 없는 것 같아요. 타격이 
없는데 우리(요양보호사)만 심각한 거에요. 우리만 심각
하고 내 가족, 내 친구들은 ‘왜 너는 일만 생기면 코로나 
탓을 하냐?’ 하며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여자 17)

3.4 COVID-19 감염확산으로 인한 돌봄환경 변화 
   감당하기

참여자들은 COVID-19 대유행 시기에 가족 면회나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유일
하게 노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이들은 더 자주, 더 많이 노인들을 방문하며 신
체적 접촉을 함께하는 돌봄을 제공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가족 면회가 금지되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줄
어들게 된 상황에서, 노인들의 인지능력 저하 문제가 두
드러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참여자들은 COVID-19가 대유행으로 전환된 이후, 노
인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엄격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감염 경로로 인해 감염되었을 때 
느낀 죄책감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은 노인들의 
COVID-19 감염을 둘러싼 책임을 요양보호사에게 전가
하는 가족들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이야기하였다. 

3.4.1 COVID-19 감염된 어르신 돌봄
코로나 때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어르신들 한 
번 만지면 소독하고, 또 만지면 소독하고,,, 안아주고 또 
소독하고 그 시절에 많이 했지요. (격리 때문에) 가족들
도 못 보는 거니깐, 우리가 대신 두 배로 많이 가서 만

져주고 했었다(2023.03). (참여자 12)

우리가 나이트하면서 코로나 걸린 어르신들 방에 들어
가면 안되는데, 어르신들이 불쌍해가지고 먹을 것들 생
기면 어르신들한테 챙겨주고,,, 그 방에 들어가서 안아
주고 (참여자 18)

3.4.2 인지저하와 정서변화에 대응
코로나로 인해 어르신들이 인지도는 조금 떨어진 것 같
다. 프로그램을 해도 방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참여
자 7)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니 가족이 한 번씩 오면 나
중에는 자식들(얼굴)까지 다 잊어버리고 얼굴을 못 알아
보기도 해요. (참여자 9)

3.4.3 COVID-19 대유행 동안 비난과 책임 감당
고생도 많이 했지만, 보호자들이 너무 생각에 문제가 있
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도 모임이 
있고 약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코로나가 걸리
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나라적인 팬데믹 사건인데, 어
르신들이 걸렸으면 전부다 저희들 잘못이잖아요. 거기
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중략) 이것 때문에 직
장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피해보상. 사실 
이게 내가 감염에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린게... 
(중략) 지금 우리가 주 2회 아직도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23.03.30). 그러다가 다른 데는, 밖에서
는 지금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도 계속 끼고 있는데, 저희가 안 옮기기 위해서 페
이스쉴드도 쓰고 조심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균이 어떻
게 올지 모르니깐, 옮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원망을 저희들한테 한다. (참여자 15)

(코로나에) 걸렸다고 우리 어머니는 꼼짝도 안하고 있는
데, 너거 때문에 걸린거 아니냐고 (가족들이) 이렇게 따
지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지켰는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찾아낼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근
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진짜 이제 죄 아닌 죄
가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7)

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 대유행 시기 장기요양시설의 
주요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노인과의 상호작용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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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경험을 총체적으로 탐색하고 그 의미를 비교, 분석하
여 요양보호사와 노인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파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상호작용과 연결 경험을 
위한 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범주인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상호작용하기’를 통해 참여자들이 COVID-19 대유행 이
전처럼 방역상황에서도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요구를 
알아채고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장기요양시설 노인에게 우울
[23]이나 인지저하[24]가 심한 경우, 또는 반응을 살피기 
어려운 임종시[25]에도 돌봄 인력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또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인
간중심돌봄의 핵심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한 연구[26]와 
COVID-19 대유행 기간에도 강한 정서적 연결을 경험
하게 해준다는 연구[27]를 통해 볼 때, 요양시설 노인들
과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물리적 거리두기로 접촉 횟수
나 강도가 감소하고, 가족간 면회가 제한되며 보호장비
를 착용해야 하는 방역상황에서도 심리적 안정과 연결성
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돌봄요소로 여겨진다.

두 번째 범주인 ‘능숙한 소통능력으로 의미있는 돌봄
관계 맺기’를 통해 참여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
적으로 노인을 돌보면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것은 COVID-19 대유행 시 노인요양시설
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경험을 연구한 김지향과 
한숙정[14]의 연구결과인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의 마음
을 헤아림’과도 맥락이 유사하다. 개인 간 소통은 소통 
대상에 대한 친밀감, 관계에 대한 만족감과 같은 관계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10]. 타인과의 관계 지각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소통 대상과의 대면에 의한 
소통 빈도이다[26]. 이러한 점에서 타인과 노인들에게 
있어 COVID-19 대유행 동안에 서로에게 절대적인 소
통의 대상으로 존재했던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들과 노
인들은 자연스럽게 관계 지각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노인들의 인지저하나 감정변화에 대한 
대응을 더욱 수월하게 하도록 하는 전략 도출의 원동력
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통의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노인들의 행동이나 표정, 말투에 대해 
노인들이 표현하지 않았던 마음의 진의를 이해하게 되
었다. 예를 들어, 노인이 ‘나에게 욕하는 것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일까?’, ‘표정이 어두운 것은 서운함을 느끼는 
것일까?’ 등을 짐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깊은 소통은 단
순한 돌봄의 관계를 넘어, 노인과 요양보호사 사이에서 

의미 있는 관계와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범주인 ‘COVID-19 초기의 돌봄환경 변화
와 몰이해 감당하기’에서는 대유행 초기 요양보호사들
이 노인들의 COVID-19의 이해를 도와주고 감염 방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감염된 노인들을 돌보는 도중 가족
과 친구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COVID-19라는 낯선 감염병에 대한 경계심
과 위기의식, 그리고 집단감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요
양보호사들은 돌봄노동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
며,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
려고 노력하였다. 요양시설 노인들은 대부분 고령이며, 
인지장애가 있어 COVID-19에 대한 설명이 어려웠다.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은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14,28]. 
면회 금지 조치는 노인들에게 정서적 위축과 인지저하
를 가져왔다. COVID-19의 발생은 요양시설의 감염병 
대응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요양보호사들은 노
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지만, COVID-19 상
황에서는 자신의 감염 위험에 대한 공포감과 피로감이 
컸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14]. 면담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들이 모두 여성이었던 점을 감안하
면, 이들은 요양시설에서의 업무 후에도 가정에서 가족 
돌봄의 책임을 지게 되어, 이중 부담을 겪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사회
적 지원과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

네 번째 범주인 COVID-19 감염확산으로 돌봄환경 
변화 감당하기‘에서 참여자들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노인들과의 접촉 제한 속에서 돌봄을 제공해야 하
는 어려움을 경험했다. 특히, 노인들의 인지저하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상호작용 방식을 모색해야 했다. COVID-19
에 감염된 노인들을 격리하면서도, 요양보호사들은 노인
들과 연결을 유지하고자 더욱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시도
하였다.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돌봄은 중
단되지 않아야 했으며, 이는 병원간호사들이 COVID-19 
환자를 돌보는 경험을 탐색한 선행연구[29]와 유사한 결
과였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많은 분야에서 비대면 
활동이 활성화되었지만 돌봄 분야는 대면으로만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노인들의 COVID-19 감염에 대
해 가족들로부터 책임을 전가 받아 심적으로 큰 부담을 
겪었다고 참여자들이 언급하였던 것이 그들의 어려움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한 번 더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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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행하게 된다면,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일을 그만둘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 노인 가족들의 원망과 불분명한 
감염경로로 예기치 못하게 감염된 돌봄제공자들을 보는 
인식, 그리고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부정적인 시선이 견
디기 힘들었다고 언급하였다. 선행연구[14]에 따르면, 감
연병의 유행 중에 돌봄제공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증가했었다. 참여자들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도  개인적인 외출을 자제하고 주 2회 COVID-19 
PCR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돌봄은 다양한 요소들
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한 평가나 접근이 어렵다. 
COVID-19를 경험한 요양보호사들에게 무조건적인 돌
봄을 기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COVID-19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면받는 요양
보호사와 같은 돌봄인력들에게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
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COVID-19 대유행 시기 코호트 격리와 요
양시설 폐쇄로 인해 연구기간이 길었던 점과 요양시설 
거주노인과의 직접 접촉이 제한되어 있어 노인들의 이야
기를 직접 듣지 못하였던 점에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COVID-19 대유행 시기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었던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노인과의 연결 
경험을 처음으로 확인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대
유행 시기 노인요양시설 돌봄 인력들의 경험에서 가장 
근본적인 돌봄의 정수는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능숙한 소통능력으로 노인과의 의미있는 돌봄 관계 맺기
는 유지되고 있었고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시설
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은 돌봄 인력들의 노력으로 지켜
질 수 있었다. 감염병으로 돌봄환경이 변화되고 코호트
격리 등 급변하는 위기를 겪으며 힘든 시기를 이겨낸 돌
봄인력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실천을 보장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COVID-19 상황에서도 계속적인 돌봄을 제공
한 돌봄인력들에게 조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
한 돌봄 실천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COVID-19를 경험한 장기요양시설 거주노인에
게 돌봄 인력과의 연결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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